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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AI 개발이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두 나라는 전 세계 컴퓨팅 파워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중견국들은 이 두 생태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동조해야 한다는 압박을 
점점 더 크게 받고 있다. 지경학적 관점에서 볼 
때, 중견국이 해야 하는 선택은 냉혹해 보인다. 
즉, 동조를 통해 안정적인 접근권을 확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뒤처질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AI 개발의 규모와 속도를 고려할 때, 
중견국은 강대국에 편승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산업적 측면과 지정학적 측면 모두에서 
이러한 기로에 서 있음을 잘 보여준다.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선진 산업 
중견국인 한국은 안보의 기반을 미국에 두면서도 
중국과의 필수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랫동안 비대칭적 관계를 헤쳐 왔다. 

한국은 AI 공급망에서의 역할과 미국에의 동조를, 
단순히 접근권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적 
공간을 확대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보존하며 위계적 

체제 내에서 지렛대를 유지함으로써 안보 공약과 
첨단 기술 생태계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적 딜레마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다 
보면 AI에서의 동조를 하나의 전략이 아니라 
종착점으로 보게 될 위험성이 있고, 어느 한쪽을 
선택한 뒤에 그러한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모든 중견국이 동일한 입장에서 이러한 
선택에 접근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동조를 통해 
실제로 나타나는 성과는 각 국가의 산업 역량과 
거버넌스에 달려 있다.

이 미중 AI 경쟁에 관한 논의의 상당 부분은 
파운데이션 모델 또는 프런티어 모델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각은 컴퓨팅 
파워와 모델의 우위 문제에 치중하는 반면, 칩, 
인프라, 데이터, 배포, 에너지, 산업적 활용 등 모든 
AI 가치사슬 단계(풀스택)의 시스템 차원적 통합 
문제를 경시할 위험이 있다. 그 결과, 프런티어 
모델 개발을 주도하는 것보다는 가치사슬 전반에서 
AI를 통합하고 배포하는 데 강점을 가진 국가들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ai-divide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ai-divide?check_logged_in=1
https://www.frstrategie.org/en/programs/korea-security-and-diplomacy-program/south-korea-techno-democratic-power-strategic-positioning-and-cooperation-european-union-2025
https://www.chathamhouse.org/2026/02/how-middle-powers-can-weather-us-and-chinese-ai-dominance
https://www.chathamhouse.org/2026/02/how-middle-powers-can-weather-us-and-chinese-ai-dominance
https://www.morganstanley.com/insights/articles/global-ai-race-us-vs-china-investment-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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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두 가지 전략적 논리의 수렴, 
즉 산업전략과 국가전략의 수렴이 부각된다. AI 
분야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점점 더 융합되고 있다. 
산업 역량, 특히 반도체와 첨단 제조 분야에서의 
역량은 단순한 경제적 자산이 아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AI 개발은 상류에서의 투입으로부터 
하류에서의 배포에 이르는 보다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AI 가치사슬로 구성되며, 이러한 구성요소는 
지정학적 포지셔닝의 수단으로도 기능하기 때문에, 
한국이 동조하는 전략, 지렛대를 활용할 위치, 미국이 
주도하는 생태계 안에서의 운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격으로부터 풀스택으로:  
한국의 AI 산업 전략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서로 중첩되는 체제들 사이에서 
자신을 필수적인 존재로 만듦으로써 상호의존적 
관계를 구축해 왔는데, 이러한 산업전략은 오늘날 
신흥 기술 분야에서, 특히 중국산 투입요소의 사용과 
미주, 유럽 및 동남아 시장 확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때 한국의 산업적 입지를 구축하는 방식의 토대가 
된다. 한국의 AI 전략은 이러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 
즉, 인프라에 투자하고,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두 강대국 모두가 의존하고 있는 배포 
역량을 확대한다.

이러한 전략은 강대국들이 구축해 놓은 체제 안에서 
안보를 확보하고, 성장을 지속하며, 정책적 운신의 
폭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제약 아래에서 산업정책을 새롭게 추진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을 반영한다.

1970년대 한국의 전통적 산업정책은 ‘승자 선택’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것은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치사슬의 중류 단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국가 주도 조정 모델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산업정책의 다음 물결은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서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한국 정부는 IT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 주요 주체들이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체 
기술혁신을 선도하도록 장려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 최초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주요 
국가로 부상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진화한 이러한 
산업정책은 과거 냉전 시대의 추격 전략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당시 한국은 강대국 간 경쟁체제
(이 경쟁구도에서 한국은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안보 및 경제적 결속을 얻을 수 있었다)와 비교적 
폐쇄적이었던 세계 경제구조를 활용하여, 세계 
최빈국 중 하나에서 세계 첨단 기술의 일정 분야를 
선도하는 OECD 12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오늘날 한국의 AI 개발 전략은 글로벌 기술 
가치사슬의 새로운 시대를 반영한다. 이 시대는 
한국이 국내적으로 AI 가치사슬의 여러 층위에 
걸쳐 역량을 구축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생태계에 동조하는 ‘이중 풀스택(dual 
full-stack)’ 접근법을 특징으로 한다. 이전의 산업 
고도화 시기와 달리, 이는 훨씬 더 초국가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안에서 전개되는 
동시에 강대국들에 의해 점점 더 안보화되고 
분절되는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한국 정부는 상류·중류·하류 
단계 전반의 생태계 연계를 강화하고 협력과 경쟁을 
결합함으로써 성공의 길을 찾으려 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함의는 개별적인 산업 역량을 
축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거버넌스 
개혁, 정부·시민사회·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전담 
위원회, 산업 및 연구개발(R&D) 인센티브 등을 
통해 시스템 전반에 걸친 조정 역량을 구축하여 
여러 계층에 걸친 복잡한 산업 시스템과 가치사슬을 
총괄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s://www.globalasia.org/v17no4/cover/introduction-asias-middle-powers-and-new-economic-statecraft_vinod-k-aggarwalseungjoo-lee
https://www.bloomberg.com/professional/insights/artificial-intelligence/the-ai-value-chain-understanding-the-engines-of-growth/
https://www.cambridge.org/core/journals/business-and-politics/article/high-technology-and-economic-statecraft-the-emergence-of-technoeconomic-statecraft-in-south-korea/9CD4E7168C5451208D018061CE56A960
https://academic.oup.com/edited-volume/37082/chapter-abstract/337871299?redirectedFrom=fulltext
https://ieeexplore.ieee.org/document/8535694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locations=KR
https://www.msit.go.kr/eng/bbs/view.do?sCode=eng&mId=4&mPid=2&pageIndex=&bbsSeqNo=42&nttSeqNo=1040&searchOpt=ALL&search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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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 정부는 산업상의 비교우위, 인적 자원, 
거버넌스 전문성 등을 정부와 민간 부문 사이에서 
조율된 추진력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세계 무대에서 
한국 AI 산업을 도약시키고자 한다. 한국의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수십 년 동안 AI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AI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조율된 AI 전략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왔다.

한국은 보다 일관성 있는 제도적 체계를 통해 이러한 
압력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은 2024 EU AI법 제정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25년 1월(2026년 1월 시행)
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 고위험 AI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화,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된다. 이러한 입법에 이어, 한국 정부는 12개 전략 
분야와 99개 실행과제를 제시한 AI 실천계획을 
수립했으며, 여기에서 명시된 목표는 세계 3대 AI 
강국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AI 
기반 공공서비스, 공공행정, 예방적 복지, 국가안보 
등을 포함하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과 국가 전반의 
AI 전환이 필요하다. 

2025년 7월, 한국 정부는 국내 풀스택 전략의 
일환으로 2027년까지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멀티모달 모델을 포함한 소버린 AI를 개발하기 위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이 
계획은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기술적·문화적·경제적·안보적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은 외국 LLM을 
파인튜닝하여 만든 파생 모델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내에서 설계하고 사전학습한 모델’로 정의된다.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중국이나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려는 다른 중견국들의 
유사한 움직임과 함께, 이 전략은 첨단기술 부문을 
활용하여 칩과 컴퓨팅 인프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알고리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아우르는 AI 
풀스택을 보유한 소수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맹에서 지렛대로:  
한국의 AI 지정학적 전략

한국은 미국과의 70년 동맹이 제공하는 안보 보장의 
혜택을 누리며 그에 의존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 
한국과 미국은 보다 폭넓은 제휴관계로 진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북한 억제라는 좁은 
초점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역내 안보 역할뿐 아니라 
더욱 긴밀한 산업협력과 기술적 동조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도 신중하게 관리해 
왔다. 공급망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중국 중심의 생산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그로부터 완전히 
탈피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 결과, 한국은 중국과의 
상호관계를 관리하는 한편, 미국과의 전통적 
안보동맹 관계를 첨단기술 산업을 아우르는 포괄적 
경제안보 제휴관계로 전환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이중적 접근법은 보다 넓어진 지정학적 
경쟁 상황에서 AI 개발이라는 과제를 분리할 수 없는 
작금의 시대에 있어서 중견국들이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제약을 반영한다.

중요한 점은 AI 생태계에서 스스로를 필수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강대국을 지배하거나 이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통해 지렛대를 
만들어내는 전략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부 
관찰자들이 중견국의 국익, 목표, 전술을 평가할 때 
흔히 도출하게 되는 통찰이다. 국가전략은 전략적 
불가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를 확보하고,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보장하며, 외교적 발언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미국 공급망의 안보화가 심화되면서 
한국이 이에 점점 더 긴밀히 동조해 왔지만, 
한국의 전략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거나 전적으로 
독자노선을 걷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은 특히 기존 
기술 및 신기술 분야에서 산업 역량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글로벌 경제 체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https://www.msit.go.kr/eng/bbs/view.do?sCode=eng&mId=4&mPid=2&pageIndex=&bbsSeqNo=42&nttSeqNo=1040&searchOpt=ALL&searchTxt=
https://scispace.com/pdf/humans-and-machines-in-the-evolution-of-ai-in-korea-38o7r472xu.pdf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implementation-timeline/
https://www.chosun.com/english/industry-en/2025/10/02/7TMVWRYACJF3JCYEKMUINLBAGI/
https://www.chosun.com/english/industry-en/2025/10/02/7TMVWRYACJF3JCYEKMUINLBAGI/
https://en.yna.co.kr/view/AEN20260122001600320
https://aibasicact.kr/
https://www.mk.co.kr/en/it/11971937
https://www.msit.go.kr/eng/bbs/view.do;jsessionid=BcrOnOFsS7Ab27F9n5E-tQULifVnhsZMYQ4RlT7-.AP_msit_1?sCode=eng&mPid=2&mId=4&bbsSeqNo=42&nttSeqNo=1165
https://www.msit.go.kr/eng/bbs/view.do?bbsSeqNo=42&mId=4&nttSeqNo=1152&sCode=eng
https://www.msit.go.kr/eng/bbs/view.do;jsessionid=t13TRCDdS5mKB6ciFsvqngv5KyfZdLK8724jgr1n.AP_msit_2?sCode=eng&mPid=2&mId=4&bbsSeqNo=42&nttSeqNo=1212&ref=thepickool.com
https://www.msit.go.kr/eng/bbs/view.do;jsessionid=t13TRCDdS5mKB6ciFsvqngv5KyfZdLK8724jgr1n.AP_msit_2?sCode=eng&mPid=2&mId=4&bbsSeqNo=42&nttSeqNo=1212&ref=thepickool.com
https://www.iiss.org/online-analysis/charting-cyberspace/2025/08/sovereign-ai-pathways-to-strategic-autonomy/
https://www.wsj.com/tech/ai/sovereign-ai-takes-off-as-countries-seek-to-avoid-overdependence-on-superpowers-6b1689f7?utm_source=chatgpt.com
https://koreatechtoday.com/kosa-launches-national-ai-consortium-to-take-korean-ai-models-global/
https://koreatechtoday.com/kosa-launches-national-ai-consortium-to-take-korean-ai-models-global/
https://stock.mk.co.kr/news/view/78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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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틀 안에서 지렛대를 확보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 부처와 거대 기업들 사이에서의 
협의와 조율을 통해 수렴되는 강력한 조정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한국 AI 전략의 핵심 축은 미국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협력, 즉 국제적 풀스택 
동조이다. 이는 양국이 한-미 기술번영 양해각서
(U.S.-ROK Technology Prosperity Deal)과 
관련하여 체결한 2025년 10월 양해각서(MOU)
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과 미국은 “AI 하드웨어, 모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표준의 풀스택 전반에 걸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이 AI 풀스택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을 뒷받침하는 한국의 역할은 SK하이닉스·
삼성-엔비디아 간 동맹에서 잘 나타나는데, 한국은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를 
공급함으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한층 강화했다. 
한국 정부는 민간 부문에 대한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는데, 이는 2025년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2030년까지 한국에 최신 
GPU 26만 개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이 GPU들은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SK, 
네이버에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AI 생태계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은, 가치사슬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모든 
계층 전반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는 편입 현상을 
잘 보여준다. 상류 부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고대역폭메모리(HBM) 협력을 넘어 삼성과 구글의 
텐서 처리 장치(TPU) 협력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삼성은 2025년 12월 구글의 차세대 TPU
용 HBM4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여 2026년 공급 
물량을 세 배 이상 확보했다.

중류 부문에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OpenAI 
및 Oracle과 함께 스타게이트(Stargate)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은 2025년 10월 OpenAI와 
의향서를 교환하고 전략적 파트너로서 고성능·
저지연 메모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하류 부문에서는 2021년 6월 Boston Dynamics
를 인수한 현대자동차그룹(HMG)이 2026년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서 최첨단 아틀라스
(Atlas) 로봇을 공개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28
년 조지아주에서 자사의 신규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여 아틀라스를 상용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틀라스의 연간 생산량은 2029년까지 
15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엔비디아의 오픈소스 
피지컬 AI 모델인 Alpamayo를 도입할 계획이다. 
삼성과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과 옵티머스 로봇용 
파운드리 서비스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역학관계를 종합하면 동조가 어떻게 편입을 
통한 지렛대를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다. TSMC와 
마이크론(Micron)이 이들 분야에서 한국의 반도체 
우위를 따라잡으려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은 HBM과 첨단 
제조 역량이라는 필수적인 투입요소를 공급하고, 
로봇공학, 자동화, 스마트 공장과 같은 배포 층위로 
확장해 감으로써, 역량의 집중, 규모, 층위 간 통합을 
통해 미국 주도 AI 생태계 내에서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동조는 
접근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위계적이고 다층적인 
AI 질서 속에서 시스템적 입지를 잠재적인 미래 
협상력으로 연결시켜 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중 풀스택 전략에 내재하는 긴장관계
한국의 전략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절충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러한 중견국 AI 동조 전략의 
성패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미·
중 대립 구도 속에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독자 
노선을 추진하는 등의 전략적 절충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https://www.whitehouse.gov/releases/2025/10/u-s-korea-technology-prosperity-deal/
https://nvidianews.nvidia.com/news/sk-group-ai-factory
https://nvidianews.nvidia.com/news/sk-group-ai-factory
https://www.kedglobal.com/tech,-media-telecom/newsView/ked202510310020
https://www.kedglobal.com/tech,-media-telecom/newsView/ked20251031002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014684i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014684i
https://en.sedaily.com/finance/2025/12/30/samsung-hbm4-tops-speed-test-for-googles-next-gen-ai-chip
https://openai.com/index/samsung-and-sk-join-stargate/
https://openai.com/index/announcing-the-stargate-project/
https://openai.com/index/announcing-the-stargate-project/
https://news.samsung.com/kr/%EC%82%BC%EC%84%B1-openai%EC%99%80-%ED%95%A8%EA%BB%98-%EC%B0%A8%EC%84%B8%EB%8C%80-ai-%EB%8D%B0%EC%9D%B4%ED%84%B0%EC%84%BC%ED%84%B0-%ED%98%81%EC%8B%A0-%EC%A3%BC%EB%8F%84
https://www.hyundai.com/worldwide/en/newsroom/detail/hyundai-motor-group-completes-acquisition-of-boston-dynamics-from-softbank-0000000516
https://www.hyundai.com/worldwide/en/newsroom/detail/hyundai-motor-group-completes-acquisition-of-boston-dynamics-from-softbank-0000000516
https://www.hyundainews.com/releases/4664
https://www.hyundainews.com/releases/4664
https://www.etnews.com/20260226000381
https://www.etnews.com/20260226000381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2026-01-07/business/industry/Jensen-Huang-meets-Mercedes-Hyundai-chiefs-as-Nvidia-launches-Alpamayo-AI-for-selfdriving-cars/2494748
https://www.dailycar.co.kr/content/news.html?type=view&autoId=6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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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 자체의 소버린 풀스택 프런티어 AI를 
개발하려는 노력에 대해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AI 스택의 
일부 영역에서 핵심적인 산업 및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약속한 데이터센터를 
실제로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중요한 물적 
제약이 있고, 특히 전력망 접속과 관련된 에너지 
안보 및 규제 비효율성 문제가 그렇다. 한국 최대의 
공공 전력회사인 한국전력공사(KEPCO)가 계획한 
전력망 확충 사업 중 절반 이상이 주로 장기간의 
인허가 절차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둘째, 최근의 사건들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네이버는 
2021년 HyperCLOVA를 공개하면서 한국의 
소버린 AI 담론을 주도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알리바바(Alibaba)의 Qwen 비전 인코더를 
사용하여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 공모전에서 탈락했다.

이는 한국의 이중 풀스택 전략에 내재하는 주요 
긴장과 관련이 있으며, 한국 AI 개발 전략의 미래를 
둘러싼 국내 논쟁의 본질을 건드리는 지점이다. 
한편으로, 한국은 자체 프런티어 모델을 구축하여 
국내 AI 산업 역량을 강화하려 한다. 소버린 AI 
지지자들은 국내 모델을 포기하면 한국이 미국 및/
또는 중국 AI 개발업체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은 이 풀스택의 구성요소들을 
미국 생태계에 통합하려고도 한다. 파운데이션 
AI 경쟁이 두 강대국과 그들의 거대한 혁신 
생태계에 의해 이미 그 판도가 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관점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미래 혁신의 출발점이며 한국은 다양한 응용 분야, 
특히 피지컬 AI에서 탁월한 성과를 낼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두 전략이 서로 상충할 수 있음에도, 한국은 정부와 
기업 간 분업과 조정을 통해 두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한국 정부는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우선시하는 반면, 기업들은 미국의 선도 기업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AI 가치사슬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작은 파트너이기 때문에, 동조 전략 
자체가 장기적으로 한국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 한국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었고, 
한국이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미국 정가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20년대부터 
안보뿐 아니라 경제 및 기술 영역에서도 미국에 
강하게 동조하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한국에 대해 계속 거래적 접근법으로 나설 경우, 
이러한 동조는 전략적 리스크를 수반한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조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없이 남겨지거나 미국 시스템에 깊이 
편입된 상태에 갇힐 위험이 있다.

한국을 넘어선 중견국 AI 전략
한국의 현재 국내 AI 전략 논쟁이 일부 긴장을 
드러내고 있지만, 더 넓은 차원에서는, 중견국들이 
한국의 경험을 통해 기술적 분절화, 불확실성, 
잠재적 대립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성공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중견국에 부족한 산업정책, 공급망 관리, 에너지 
인프라의 제도적 유산이 필요하다. 한국의 오랜 
발전주의적 접근법조차 중국과 미국이 AI 패권을 
향해 질주하는 가운데 심각한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

https://carnegieendowment.org/emissary/2026/03/iran-korea-semiconductor-chips-energy-oil-hormuz
https://carnegieendowment.org/emissary/2026/03/iran-korea-semiconductor-chips-energy-oil-hormuz
https://www.chosun.com/english/industry-en/2025/10/21/P3CS67JRRBHZXIVBSYJNOA6IGA/
https://clova.ai/tech-blog/ko-%EC%86%8C%EB%B2%84%EB%A6%B0-ai-ai-%EC%8B%9C%EB%8C%80-%EB%84%A4%EC%9D%B4%EB%B2%84%EC%9D%98-%EC%83%88%EB%A1%9C%EC%9A%B4-%EB%8F%84%EC%A0%84%EA%B3%BC-%EA%B3%BC%EC%A0%9C
https://www.chosun.com/english/industry-en/2026/01/14/E5XH4Z5JKNEAXFSYRRZ2SPVUXM/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6/03/17/ai-canada-europe-strategy-competition/
https://www.state.gov/u-s-security-cooperation-with-korea
https://carnegieendowment.org/emissary/2025/08/lee-trump-white-house-korea-trade-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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